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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그 과정을 구조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277명의 자료를 SPSS 18.0과 Amos 8.0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와 낙관성은 직접적으로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일희망을 매개로 하여 소명의

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명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소명의식에는 일희망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 및 낙관성의 영향력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

는 개인의 환경적 특성과 성격적 특성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교상담 및 교육장면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였고, 제한점과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n calling and the role of optimism, work hope, religion and supportive
parenting. Furthermore, this study tested if personal characteristic variables (optimism and work hope) and personal 
environmental variables (religion and supportive parenting) would affect how the path would reach. 277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were surveyed. The data was analyzed by AMOS and SPS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es indicated that supportive parenting and optimism had a direct
influence on work hope, and work hop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alling. Religion was not influenced by calling.
Second, predictors including work hope, optimism, and supportive parenting accounted for calling well. The 
implication for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on calling in counseling and education area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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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의 목적

최근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

장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만족이나[1-4],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진로 관련 연구들[5-6]을 통해 소명의식에 대한 연

구가 관심을 받고 있다. 소명의식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

대사회에서 개인의 진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으로 제기되었고, 자신의 일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직업 선택이나 맡고 있는 일

에 소명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7].

Dick과 Duffy에 따르면[8], 소명의식(calling)이란 자

신의 일에 대해 개인적인 충만감을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헌신하도록 하는 목적의식을 의미한다.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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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직업이 하늘의 소명이라는 직업의식으로서 종교

적 의미의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개인이 

일에 대하여 의미와 목적으로 인식하는 태도[9]나 직업

에 헌신하며 타인들의 신뢰를 받고자 하는 태도로 본다

[10]. 즉 주관적 관점에 근거하여 인간이 자신의 일을 자

신의 삶의 목적으로 여기는 것이다[11]. 소명을 가진 사

람들은 자신의 진로에 만족할 뿐 아니라 대처해야 할 어

려운 일들에 당면했을 때에도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

는 힘을 가지게 한다[3]. 소명의식이 직업에 대한 목적의

식이라는 점에서 소명의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진로와의 

관계[5-6]나 청소년지도자, 의료사회복지사 등의 직업인

들을 대상[1,3-4,12]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명의식이 긍정심리학에서 논의되는 개인의 행복감 혹

은 안녕감과 관련하여 주목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9], 

정작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며, 탐색된 요인이 대부분 사회학적 배경

요인들에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1,3]. 따라서 보다 다양

한 변인들의 탐색적 연구들을 통해 소명의식에 영향 미

치는 개인의 환경적, 심리적 특성들을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명의식에 영

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격특성으로 낙관성, 일희망을 상

정하고, 환경적 특성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 종교유무를 

상정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

였다.  

1.2 이론적 배경

먼저 본 연구에서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으로 주목한 변인은 낙관성이다. 일반적으로 낙관성

이란 미래에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 즉, 결과에 

대한 일반화된 긍정적 기대라고 할 수 있으며[13-15], 자

신이 경험한 사건에 대한 낙관적 설명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16]. 낙관성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적응성, 진로

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은 [17-18] 낙

관성과 소명의식과의 관련도 유의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낙관성과 진로관련 연구에서 낙관성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진로결정 수준이 높고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탐색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인내심을 갖고 성취하려는 경향을 보였다[19-20]. 또한 

낙관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확신수준이 높았다[21-22]. 소명의식이 진

로관련 변인들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다양

한 진로관련변인들과의 관계가 보고되어 온 바, 소명의

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낙관성에 대해 조명해보

고자 한다.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관심을 

가진 또 다른 변인은 일희망이다. 일희망은 Snyder[23]가 

말한 희망의 개념을 일의 영역에 적용한 것이다[24]. 일

과 관련하여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계속해서 할 수 있다

는 의지를 뜻하는 주도성(agency),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

에 대한 생각을 의미하는 경로(pathway), 일과 관련한 목

표를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목표(goal)의 세 하위요

인으로 구성된다. 일희망은 진로발달 과정에서 일에 대

한 태도를 조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대학생들의 소명의

식 및 진로태도성숙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5]. 일희망은 진로결정 과정에서 사람들이 일에 대해 갖

는 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들에 의하면 일희망이 높

은 사람들은 일과 관련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한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들을 알 수 있다고 보았

다. 안윤정과 서지윤[25]도 일희망과 진로동기 및 진로스

트레스와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진로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일희망이 중요한 예측변인이라고 하였다. 일에 대해 

높이 동기화가 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맡은 일을 적극

적으로 수행할 것이고 실제로 일희망은 소명의식과 유의

미한 관계가 있음이 몇몇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5,25-26]. 이처럼 선행연구들을 통해 소명의식과 일희망

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은 확인되었으나 둘 간의 방

향성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탐색하는 동시에 각 변인들 간

에 관계가 어떠한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편,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낙관성 

및 일희망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부모의 양육태

도 측면이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

녀의 직업포부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

고[27-28],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도 직업포

부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으로 평소에 수용적인 양

육태도를 보였는가가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29].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나 소득, 부모

의 직업, 부모의 양육태도, 지능, 학업성적, 유의미한 타

인 등 다양한 변인들이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으며[30], 진로발달과 진로선택에 대한 주요 이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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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관련된 변인들이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31]. 부모의 지지는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

감을 증진시키고 원활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주

어 진로준비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었으며[21], 개인의 진로포부와 진로선택에서도 중

요한 예언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2]. 또한 

부모의 지지는 진로태도성숙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 양육태도로서의 지지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33]. 이와 비슷하게, 

부모의 일반적인 심리적 지지와 기대[34],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언어적 격려가 진로발달을 촉진한다는 결과[35]

도 보고된바 있다. 미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일희망이 지지와 자율성을 가진 학습환경 및 성

취와 관련된 신념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36], 또 다

른 연구에서는 진로선택에서 일희망과 진로발달이 유의

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37]. 특히 일희망이 진로스

트레스의 가족환경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25], 일희망의 하위요인 중에 목표가 

가족의 기대와 다른 진로설정으로 갖게 되는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지지가 개인

의 진로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볼 때, 개인

이 자신의 일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가치로

서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를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양돈규[38]는 가족이

나 친구, 교사 등과 같이 중요한 타인의 지지는 긍적적인 

자원이 되고, 이는 자기개념형성에도 도움을 주므로[39]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낙관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상정한 부

모의 지지적인 양육태도는 낙관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가정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

의 지지적 양육태도와 낙관성, 일희망 간의 관련성을 전

제로 하여,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소명의식에 영향

을 미치는지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비교

하여 살펴봄으로서, 소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격

적 특성과 환경적 측면을 다각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

시하였다. 설문지는 287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

하게 응답하거나 응답이 누락된 10부가 제외되어 최종적

으로 총 277명(남자 126명(45.5%), 여자 151명(55.5%)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참가자들의 연령범위는 

18세～33세였고, 전체 연령평균은 21.9세(SD=2.27)였다. 

설문지는 부모의 양육태도로서 부모지지, 낙관성, 일희

망, 소명의식척도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 대한 질문으

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검사였으며 검사소요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설문 실시 전에 설문에 대한 안내를 하고 참

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설문 실시 후에 연구 내용

과 목적, 예상 결과에 대한 설명을 받았다. 

2.2 측정도구

2.2.1 소명의식척도(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소명척도(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는 다

차원적 소명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Dick, Eldridge와 

Steger[40]가 개발하고 Shim[9]이 번안하고 한국어로 타

당화한 척도(CVQ-K)를 사용하였다. 초월적 부름-존재, 

목적/의미-존재, 친사회적 지향-존재의 3개의 하위척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4문항씩 총 12문항이다. 4점 

Likert식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명을 높게 지각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Shim과 Yoo[41]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

도 계수(Cronbach' α)는 초월적 부름-존재 .83, 목적/의

미-존재 .74, 친사회적 지향-존재 .71, 전체 척도 .85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월적 부름-존재 .65, 목적/의미-존재 

.81, 친사회적 지향-존재 .65, 전체척도 .82로 나타났다.

2.2.2 낙관성 척도(Optimism Item)

낙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Scheier와 Carver[42]가 개

발하고 Scheier, Carver와 Bridges[43]가 개정한 삶의 정

향 평가지(A Reevaluation of Life Orientation Test; 

LOT-R)를 사용하였다. LOT-R은 6개의 낙관성 측정문

항(긍정형 3문항, 부정형 3문항)과 4개의 fill item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식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성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

의 측정변수로 무선할당 하여 이를 분석에서 사용하였는

데, 각각의 신뢰도 계수는 . 58, .61이었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66으로 나타났다. 

2.2.3 부모의 지지 척도

부모의 지지는 Schaefer[44]의 CRPBI(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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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of Parent Behavior Index)에 기초하여 

Barber[45]가 개발한 PCS-YSR(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을 Cho[46]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래 척도는 양육행동관련지지 (10문항), 심

리적 통제(8문항) 및 행동적 통제(5문항)의 3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심리 및 행동적 통제를 제

외하고 사용하였다. 4점 Likert식 척도로써 조주연[46]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지지(Cronbach' α)는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통제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86, .89였다. 

2.2.4 일희망 척도(Work Hope Scale)

일희망은 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동기화된 상태인지

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안윤정과 서지윤[25]이 개발

한 일희망 척도(Work Hope Scale: WHS)를 우리말로 번

안한 것[5]으로 사용하였다. 일희망에 대한 주도성, 경로, 

목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문항 7점 

Likert식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일희망이 높

음을 뜻한다. 안윤정과 서지윤의 연구[25]에서 보고된 전

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3, 주도성 .87, 경로 .68, 

목표 .81이었고 박주현과 유성경의 연구에서는 전체 척

도 .93, 주도성 .88, 경로 .73, 목표 .83이었다. 본 연구에서

는 전체신뢰도 계수(Cronbach' α)가 .94, 주도성 .87, 경

로 .78, 목표 .85로 나타났다. 

2.3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이론적 가정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그림 1

의 연구모형에서는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가 낙관성, 

일희망,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며, 낙관성은 일희망과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또한, 부모

의 지지적 양육태도와 낙관성이 소명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가 낙관성, 일희망에 영

향을 미치며, 낙관성은 일희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았다. 

그림 2의 경쟁모형에서는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가 

낙관성, 일희망,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그림 

1과 같으나, 낙관성과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가 소명의

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신 이들이 일희망을 

매개로 하여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

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낙관성과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

도, 일희망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소명의식에 이르게 되

는지 살펴봄으로서, 소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격

적 특성과 환경적 측면을 다각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Fig. 2] Competitive Model 

2.4 조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PASW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변인들간

의 단순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전제로 하여, 이들이 어떤 경로

를 통하여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모형과 경쟁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하여 검증하

고자 Amos 18.0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Russell등의 권유에 따라[47], 하위차원이 없는 척도에 대

하여 각 척도 별로 요인을 1개로 지정하여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고, 잠재변수에 대한 요인부하량이 동일하도

록 문항을 묶어 각 문항 꾸러미에 할당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적합지수

로서 x2/p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절대적 적합지수의 지표로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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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초모형에 대한 제안모형의 부합도 평가를 위하여 

비표준 적합지수 TLI와 비교적합도 CFI를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에서 x2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

면 매우 적합한 모형이지만, x
2의 값은 표본 수에 민감하

기 때문에 x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더라도 TLI와 

CFI가 .90 이상이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

가 .08보다 작으면 모형을 양호한 것으로 해석한다[48]. 

마지막으로,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설명량

을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낙관성,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 일희망, 

소명의식 간의 상관 및 기초통계치

낙관성,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 일희망, 소명의식간

의 상관을 살펴보였다. 상관분석 결과, 낙관성은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 일희망, 소명의식과 전체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 가운

데, 아버지의 지지적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

태도보다도 일희망 및 소명의식과의 유의한 관련성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일희망과 소

명의식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크게 나타남으로서, 일

희망이 클수록 소명의식이 그만큼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of 
Regulatory Focus and Variables(n=287)

Varia

-bles

parent 
support

optimism work hope
Calling 

and Vocation

1 2 3 4 5 6 7 8 9 10

1 -

2 .50*** -

3 .27
***
.27
***

-

4 .19** .18** .48*** -

5 .26*** .32*** .29*** .30*** -

6 .25
***
.28
***
.30
***
.25
***
.79
***

-

7 .28*** .27*** .25*** .30*** .86*** .82*** -

8 .17*** .12* .16** .24*** .32*** .33*** .36*** -

9 .13
*
.19
**
.20
**
.23
***
.56
***
.57
***
.61
***
.41
***

-

10 .15* .16** .11 .16** .37*** .42*** .42*** .43*** .49*** -

M 2.95 3.27 3.31 3.27 4.81 4.63 4.80 2.11 2.68 2.26

SD .69 .56 .70 .64 .98 .87 1.06 .63 .69 .62

 *p<.05, **p<.001

 Note. n=sample size.

 1. paternal support, 2. maternal support, 3. optimism 1, 4. optimism 2, 

5. Agency, 6. Pathway, 7. Goal, 8. transcendent summons, 9. 

purpose/meaning, 10. prosocial orientation 

3.2 가설모형 검증 

측정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변인들이 잠재 변인을 잘 설

명하고 있는지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측정모형을 검증하

였다. 이를 위해 전체의 측정모형을 검증하는 방법, 즉 확

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 변인 전체의 측정 모형을 검

증하였다[49]. 그 결과 x
2(N=278, df=29)은 40.85(p>05), 

CFI는 .97, TLI는 .99, RMSEA는 .04로 나타나, 본 연구

에서 사용된 측정 모형이 타당한 모형임이 증명되었다.  

경로 모형 검증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 낙관성, 일희망이 어떠한 과

정을 통해 소명의식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하여 이들 변

인들 간의 경험적 자료들을 토대로 연구모형 및 경쟁모

형을 설정하고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를 통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을 비료해 보았을 

때, 두 모형 모두 CFI와 TLI 및 RMSEA의 적합도 지수 

값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df에 따른 x2의 차이를 

비교해보았을 때 경쟁모형이 더 간명하게 나타났다. 따

라서 경쟁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최종모형에 대해 변수들의 모수를 추정해보고, 

관련 변인들의 직접, 간접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를 그림 3과 표 3, 표 4에 제시하였다. 그림 3에서 직선의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값을 의미한다.

[Table 2] Goodness of Fit Index and Comparison of 
Models

Variables χ2 df TLI CFI RMSEA

Research Moel 40.845 29 .98 .99 .04

Competitive 
Model(final) 
Model

41.742 31 .99 .99 .04

*p<.05, **p<.01, ***p<.001

[Fig. 3] Final path model with path esti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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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rameter Estimates, Standard Errors and 
Test Statistics of Hypothesis Model

path coefficient 

between Measured 

variable 

unstandar- 

dized 

estimates

standardi- 

zed 

estimates

stand- 

ard error

(S.E)

critical 

ratio

(C.R)

1. pa → op .65 .47*** .15 4.22

2. pa → work .52 .28** .17 3.05

3. op → work .42 .31*** .13 3.36

3. work → calling .29 .76
***

.04 7.66

*p<.05, *p<.01*, p<.001

1.parent support → optimism, 2.parent support → work hope, 

3.optimism → work hope, 4.work hope → calling and vocation

그림 3과 표 3을 통해 볼 때,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

는 낙관성 및 일희망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

으며(.47, p<.001; .28, p<.001), 낙관성은 일희망에 직접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1, p < 

.001). 아울러 일희망은 소명의식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76, p<.001). 즉,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태도가 일희망에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기도 하지만, 낙관성을 통해 일희망에 간접적으로 

영향 미치기도 하며, 이러한 일희망을 통해 소명의식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Effects of Predictor Variables on Criterian 
Variables

Criterian

Variables  

Predictor 

Variable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R
2

optimism
parent

support
.47 .47 8.6

work hope

parent

support
.28 .15 .43

21.2

optimism .31 .31

Calling

 and

 Vocation

parent

support
.32 .32

35.9
optimism .24 .24

work hope .76 .76

다음으로 기준 변인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효과를 살

펴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낙관성에 대한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의 설명량은 8.6%였으며 일희망에 대한 

부모의 지지태도, 낙관성의 설명량은 21.2%, 소명의식에 

대한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 낙관성, 일희망의 설명량

은 35.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에서 일희망의 효과가 가장 큰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는 소명의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

고 낙관성도 소명의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

로 낙관성과 일희망, 환경적 특성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를 각각 상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소명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낙관성, 일희망,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떠한 과정

을 통해 소명의식에 이르게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는 

낙관성 및 일희망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낙관성은 소명의식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고, 낙관성과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는 일희

망을 통해 소명의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성에 대한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 설명

랑은 8.6%였으며 일희망에 대한 부모의 지지태도, 낙관

성의 설명량은 21.2%, 소명의식에 대한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 낙관성, 일희망의 설명량은 35.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에서 

일희망의 효과가 가장 큰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

의 지지적 양육태도는 소명의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고 낙관성도 소명의식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소명의식

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변인은 일희망이

었고, 낙관성 및 부모양육태도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희망은 Snyder[23]의 희망이론

을 일과 관련된 영역에 적용한 개념으로 희망은 특정한 

목표를 향해 실천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일희

망은 일에 대한 태도로서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며 그 과정을 주도적으로 해내

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일희망이 뒷받침된다면 자신의 일

에서 목적과 가치를 찾아가며 주어진 일에 충만감을 느

끼며 기꺼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소명의식이 높아지

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낙관성과 부모의 양육태도

는 소명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신 일희망을 

거쳐 간접적인 방식으로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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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소명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 태

도로서 일희망을 높일 수 있어야 하겠으나 이를 위해서

는 낙관성과 부모의 양육태도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부

모의 지지적인 양육태도를 기반으로 하여 낙관적인 태도

와 일에 대한 희망적인 자세를 견지한다면 소명의식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학

교상담 및 교육영역에서 소명의식을 높이기 위한 개입으

로 개인의 성격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지지적일수록 자녀의 낙관성

은 높아지고 낙관성이 높아질수록 일에 대해 희망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지적 양육

태도는 성격형성에서 긍정적인 변인으로서 낙관성을 높

이도록 돕고, 이는 다시 일에 대한 동기화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함으로써 소명의식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일희망은 소명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소명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 희망을 높일 수 있는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상담자 및 교사와 부모는 지지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 또는 자녀가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하고자 하

는 일에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조력이 필요하겠다. 

이미 낙관성은 진로와 학교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고[17-18], 본 연구를 통해 소

명의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주

목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소명의식에 미치

는 영향을 개인의 환경적 요인과 성격적 요인을 다각적

으로 살펴봄으로써 소명의식을 형성하는 요인들을 밝혔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소명의식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이나 조직구조, 조직문화 등을 들 수 있다[17-18]. 본 

연구에서는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격적 요

인에도 관심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개인의 환경적 변인들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소명

의식과 관련된 연구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소명의식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

째,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환

경적 특성을 탐색적으로 확인하려는 시도였으나 보다 다

양한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해 보인다. 소명의식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미비한 실정이고, 긍정심리학이나 

진로 영역과 관련하여 중요성이 주목받는다는 점에서 앞

으로 경험적인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이 소명의식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서 일희망이 매개하는 경로임을 제안하

였으나 박주현과 유성경[5]의 연구에서는 소명이 일희망

을 매개로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두 변인의 관련성은 확인되었

으나 이들 간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소명의식에 대

한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에 두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반복

적 검증을 통해 어떠한 양상의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확

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

는 좀 더 정교하고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현

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이나 청소년 등 다양한 집

단을 대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최근 소명의식

에 대해서 교사나 청소년지도자, 의료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보고되기는 하였으나[1-3], 소명의식

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소명의식이 

진로나 삶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 만큼 소명의식에 형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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